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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세계각국의 경제요소를 조사하여 발표를 합니다. 세계은행의  흥미로운 조사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85개 국가를 상대로 한 조사 중에서 개인당 연간 평균 수입과 창업비용을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조회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2년의 자료이었는데 간단히 여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즉 각 나라의 개인당 평균 연 수입의 몇 퍼센트가 창업에 소요되는
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가장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채드 (Chad)인데 그 나라에서는 평균 창업비가 평균 개인당 연간 수입의 150%였습니다. 창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나라는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평균 창업비가 개인당 연간 수입의 0.1%였습니다. 한국은 그 해에 개인당 평균 연 수입이 $27,000였는데 평균 창업비는 평균 수입의 14.5%이었습니다. 중국은 0.6%, 일본은 7.5%, 프랑스는 0.6%, 독일은 1.5%인데 이 숫자는 현재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평균 개인 연간 수입 대비 창업비는 영국의 145배, 미국의 11.15배, 일본의 1.9배, 중국이나 프랑스의 24.17배, 그리고 독일의 9.67배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을 빼놓고는 모두 한국보다 평균 개인당 연간 수입이 훨씬 높은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국민의 투자의욕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를 시작하는 것도 창업인데 수입대비 투자비용이 낮고 정부의 간섭이 적을수록 창업이 쉬어질 것이고  국민이 전반적으로 창업의욕이 강하면 나라의 경제는 자연적으로 확장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는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방대한 정부는 경제를 약화하거나 망친다는 경제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시장경제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자유를 최대한도로 허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학원의 교재에 실려있는 국가별 경쟁력자료에 의하면 국가의 경제활동의 자유도는 국제적 경쟁력에 직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경쟁력 1위는 단연코 미국이고 한국은 25위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23위이고 일본의 경쟁력은 한국보다 두 자리 뒤떨어진 27위입니다.

세계경쟁력을 말하자니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염려스럽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 능력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일대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 수주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같은 강국을 속속 제쳤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배우려고 견학단을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한국 전력수요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약 30% 건립이 완성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정부가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자국에서도 건립을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에 발주할 나라들이 있을 찌 염려가 됩니다. 즉 업체가 진행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정부가 방해하는 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도 않고 신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끝 
